
THE TOWN NEWS 45July 29, 2019   Vol. 1274스포츠

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

에서 남북 대결의 원정 경

기가 평양이 아닌 제3국에

서 열릴 수 있다는 북한 내

부 반응이 복수의 대북 소식

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. 북

한은 특히 붉은 악마를 비롯

한 남한 응원단의 방북 허용

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

알려졌다.

지난 23일‘KBS’에 따르면 2022 카타

르 월드컵 예선 조 추점 결과에 따라 북

한은 10월 15일 홈에서 남한과 경기를 

치러야 한다. 하지만 최근 북한 체육계 

인사를 접촉한 한 소식통은 북한이 붉

은 악마 등 남한 응원단의 평양 원정 응

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.

북한 축구계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은 

남북한 남자 축구의 경기력 차이도 제

3국 경기를 고려하는 큰 이유라고 전했

다. 북한 축구의 성지와도 같은 김일성 

경기장에서 북한이 남한에 진다면 그 

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.

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최근 

출시한 남북 경기 관전 상품에서도 제3

국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 조항을 

달았다.

앞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

컵 3차 예선과 최종예선 때 북한 원정 일

정이 있었지만 북한이 평양 개최를 꺼려 

두 번 모두‘제3의 장소’인 중국 상하이

다저스타디움이 새롭게 탈바꿈된다. 

LA다저스는 지난 24일 1억 달러를 

투자해 다저스타디움의 대대적인 개

보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 

1962년 다저스타디움이 건립된 지 

57년 만이다. 다저스타디움은 보스

턴 레드삭스의 펜웨이파크(1912년), 

시카고 컵스의 리글리필드(1914년)에 

이어 메이저리그에서 세 번째로 오래

된 구장이다.

다저스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구

장 개·보수와 함께 엘리베이터와 다

리를 새롭게 설치해 경기장 전역의 접

근성을 높일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외

야 관중석을 새로 단장하고 외야 뒤쪽

에‘센터필드 플라자’를 만든다.

센터필드 플라자에는 음식 시설, 비

어 가든, 스포츠 바, 어린이 놀이 공간, 

라이브 게임 및 음악 공간이 들어선

다. 센터필드 플라자 입구에는 대형 

광장을 만들어 현재 내야에 있는 재

키 로빈슨 동상을 옮겨서 설치된다. 

에서 개최된 적이 있다. 당시는 남북 관

계가 경색돼 북한이 안방에서 애국가 연

주와 태극기 게양에 부담을 느껴 3국 개

최를 고수했다. 한국의 홈 경기는 모두 

서울에서 열렸다. 

한국정부와 대한축구협회는 북한의 

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평양 개

최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.

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“구체적인 

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

요할 거 같다.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

지켜보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

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예선 출전국들은 이달 말까지 자국 홈 

경기 시간과 장소를 아시아축구연맹에 

제출하도록 돼 있어 8월 초면 평양 개최 

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 

추첨에서 북한 외에도 중동의 복병 레

바논, 중앙 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, 

동남아의 스리랑카와 함께 H조에 편성

됐다. 

새롭게 샌디 쿠팩스 동상도 세워진다.  

외야쪽에 엘리베이터와 다리를 만

들어 좌측과 우측의 파빌리온을 서로 

연결하고 내야석과도 연결한다. 그렇

게 되면 다저스타디움의 좌석 위치에 

관계없이 모든 관람객이 센터필드 플

라자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. 

스탠 카스텐 다저스 최고 경영자

(CEO)는 사장은“우리는 야구에서는 

다저스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다. 하지

만 팬들을 위해 현대적이고 최신식의 

구장을 조성하려 한다.”며“다저스타

디움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팬들

은 경기장을 360도 한 바퀴를 걸어서 

돌아볼 수 있다. 다저스타디움의 원래 

디자인이 팬들이 자동차를 게이트 근

처에 주차하고 곧장 좌석을 가는 시스

템이다.”고 설명했다. 

한편 다저스타디움에서는 내년 메

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열린다. 다저스

타디움 개·보수 공사는 내년 시즌이 

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. 

남북 축구, 평양 대신 
‘또 제 3국에서 열리나?’

다저스타디움 리모델링
쿠어스 동상도 건립


